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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화

● 감독: 리건

● 출연: 권상우 (귀수 역), 김희원 (똥선생 역)

               김성균 (허일도 역), 허성태 (부산잡초 역)

              우도환 (외톨이) 역, 정인겸 (황덕용 역)

              원현준 (장성무당 역), 박상훈 (어린귀수 역)

              신수연 (수연 역), 홍기준 (갈고리눈 역)

● 러닝타임: 106분                        ● 등급: NYR

● 개봉일: 2019년 11월 20일        ● 장르: 액션, 범죄

“세상은 둘 중 하나야.

놀이터가 되던가, 생지옥이 되던가!”

바둑으로 모든 것을 잃은 아이 ‘귀수’.

그는 유일하게 기대던 스승 허일도마저 잃고 홀로 살아남아 

세상을 향한 복수를 계획한다.

 운명의 선택은 신(神)의 놀음판에 있다!

 자신을 사지로 내몬 냉혹한 내기바둑판으로 뛰어든 귀수

(권상우)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귀신 같이 바둑을 두는 자들

과 대결을 펼치는데……

 

 사활을 건 대결!

 신의 한 수를 다시 두시겠습니까?

 [줄거리]

The Divine Move2:

The Wrathful (신의 한수)

  ■ 신 간

이주란의 소설이 지닌 매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울한 상황에서도 자조적인 유머

를 놓지 않고, 비애로 가득한 순간에도 스스로

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은 채 적절한 거리를 유

지하는 담담한 어조? 주의를 두지 않으면 좀처

럼 의식할 수 없지만 우리를 이루고 있는 삶의 

소소한 순간들과 마음들에 귀를 기울일 줄 아

는 섬세함? 가까운 친구에게 내밀한 마음을 털

어놓을 때처럼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

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실함? 그것이 무엇이든 이

주란의 소설을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특

별한 사건 없이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

는 그 이야기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교보문고의‘책소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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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위한 마음


